
 금일 새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권력 나눠먹기식’ 졸속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거대 양당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며 양당정치를 비판하고 다당제를 통한 

정치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의 기존  행보를 손바닥 뒤집듯 여성혐오에 편승하며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그릇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결국 정치적으로 무릎 꿇지 않겠다던 안철수는 ‘

철수’했고, 낡고 구태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안철수는 ‘완벽한 정권교체 실현’을 표방했으나, 이율배반적으로 여성혐오를 부르짖고, 소위 ‘

이대남’으로 결집되는 백래시 세력에 의탁하는 윤석열 후보와 야합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폐지는 물론이고 성폭력 특별법 ‘무고죄’ 신설, 사법개혁 공약자료에 여성혐오 표현인 ‘오또케’ 

사용, 여성 적대시 성차별 TV광고, 성평등 인식 질문에 ‘그 대답에 시간 쓰기 싫다’,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 원으로 북핵을 막을 수 있다고 망언했다. 그리고 여성의제를 위해 기여하려던 국민의힘 선대본 

여성본부 이수정 교수와 페미니스트이면서 여성 청년 정치인 신지예 대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끝내는 

내쳤다. 실로 ‘감탄고토’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안철수는 어젯밤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전문가 뽑을 머리는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윤석열 후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세장에서는 ‘무능한 후보 뽑으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하며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고, 노골적인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선택은 시대착오를 넘어 여성유권자들에게 큰 좌절과 배신을 

안겨주었다.

여성의당은 여성의제 대표 정당으로서 이같이 정당성 없고 여성혐오에 합류한 부정의한 단일화를 

규탄한다! 여성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를 분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여성 

유권자의 표심으로 여성유권자를 배제하는 후보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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